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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에

게 하나의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인정해주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아

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 중 초등학교 1학년의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 108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삶만족도,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삶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팬덤활동과 삶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팬덤활동의 부정적인 역할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고, 추후 팬덤활동

과 개인내적변인, 청소년의 삶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중심어 :∣청소년∣팬덤활동∣자아존중감∣삶만족도∣

Abstract

There have been constant studi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since the 2000s. Since their 

fandom activities are a subculture of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t as such and to 

help them in a way that minimizes its adverse effect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ndom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and examined whether or not self-esteem has a 

moderating effect. To this end, the study used the 6th year data of first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analyzed 

the data of a total of 1,088 of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ir fandom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between their 

fandom activities and self-esteem. A positive correlations was found between their fandom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negative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while self-esteem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ndom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identified the variable that can moderate the negative role of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which provided a basis for future in-depth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individual internal variables,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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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은 선망의 대상이다. 청소년들

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 어린시절부터 피나는 노력을 하

기도 하고, 청소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하기

도 한다[1]. 이런 현상은 1990년대에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클럽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고, 이후 청소년들의 팬문화도 점점 규모가 커

지고, 방식도 다양해졌다[2].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팬덤문화가 사회적 현실로 주목받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팬덤문화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연관지어 많이 

연구되었다. 학업을 소홀히하고 학교에 잘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연예인들을 맹목적

으로 추종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졌다. 따라서 당시 팬

덤문화를 형성하였던 청소년들은 주로 ‘문제아’들인 것

처럼 보여졌으며[3], 팬덤활동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

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팬덤이란, 열광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의 ‘fanatic’과 집

단적 증후군을 의미하는 ‘dom’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

이다[4]. 팬덤은 특정대상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회

현실을 일컫는 용어였다. 그러나, Fiske(1992)[5]는 스

타와 팬과의 일방적 관계를 벗어나 팬의 주체적 참여에 

주목하면서 팬덤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였다[6]. 

Fiske(1992)[5]는 지배문화 관행에 변화를 가할 수 있고 

문화생산자본에 영향을 미쳐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5], 

기존 지배문화의 상징적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팬덤이라고 주장하였다[6]. 

Fiske(1992)[5]는 팬덤을 보다 적극적인 대중문화의 

수용자로 부각시키는 특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5]. 특

성은 차별과 구별, 생산성과 참여, 자본축적 등으로 설

명되어진다[6]. Fiske(1992)[5]에 의하면[6], 첫째, 차별

과 구별은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동일시하고자 

하며, 스타일을 공유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

어한다. 팬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을 다른 팬클

럽이나 다른 일반 청소년들과 구별짓고 싶어한다. 둘째, 

생산성과 참여는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의 생산

물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

른 문화적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적극적인 존재이다. 셋

째, 자본축적은 팬들은 연예인과 관련된 상품을 모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자본을 축적, 공유하고 다른 집단

의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국내에서 팬덤문화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

작되었다. 국내 팬덤문화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여 볼 

것을 제안한 장갑선(2000)[7]의 연구를 포함하여 서태

지 팬클럽을 문화운동으로 볼 것을 제안한 김현정과 원

용진(2002)[8]의 연구에서 팬덤문화를 근대성과 탈근대

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번지는 새로운 문화적인 효과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연구[9], 소녀시대 

팬클럽을 중심으로 팬덤문화를 분석한 김용석

(2011)[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스타에 대한 동일

시와 모방을 통해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스타의 이미지

를 관리해주며, 스타와 공동체적 신뢰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용석(2011)[10]

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팬덤활동 

참여를 통해 문화 주체자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셜미디어와 연관지어 설명한 배상률과 이

창호(2016)[11]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팬덤문화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팬덤활동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팬덤활동은 더 이

상 일탈행위가 아닌 하나의 하위문화이다[3]. 팬덤문화

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행되어졌을 때는 팬덤문화를 부

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면, 이제는 팬덤문

화를 청소년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보는 시각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12],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요

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13]등이 수행되어졌다.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팬덤활동이 오프라인 팬덤활동과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14], 부모양육태도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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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15]도 수행되어졌다. 김선숙(2013)[14]

에 의하면, 삶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팬덤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요인 역시 팬

덤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인터넷 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중독으로 발

전될 수도 있다[14].  

백진아(2015)[15]에 의하면, 청소년의 심리상태가 불

안정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적인 자신감을 상실할수록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Keaton, S. A., 

Gearhart, C. C., Honeycutt, J. M,(2013)[17] 등의 연구

들은 팬덤활동과 자아요인, 삶만족도 간에 어떠한 관계

가 있음을 암시한다. 팬덤활동에 보다 자주 많이 참여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요인이 영향을 받고, 삶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한국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18],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의 삶만족도에 관심을 가

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의 삶만족도는 행

복도, 주관적 안녕감, 정신건강, 높은 삶의 질 등과 혼용

되어 사용되었다. 삶만족도는 한 사람이 자신 주변의 

환경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으로, 심리내적 특성과 같

은 개인요인과 주변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8]. 김소영과 윤기봉(2016)[18]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있다. 

이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

을 부여하고,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심리적 변인이다[19][20].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의 삶만족도에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19].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

를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보다 적극

적으로 능동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석말숙과 구

용근(2015)[21]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

질수록 삶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삶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많은 선

행연구들[19][22-25]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만족

도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더 이상 일탈행위가 아닌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청소년 

문화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팬덤활동에 대

한 과거의 시선은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점점 팬덤활동

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

는 온라인 팬덤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 내적인 특성이 부정적이고, 삶만족도가 낮을

수록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팬덤활동을 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팬덤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자주 할수

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

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 내적 요인들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자아존

중감, 삶만족도와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팬덤활동을 

독립변수로 삶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면서 자아존중감

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는 연구는 부족하다. 청소년의 팬

덤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팬덤활동은 

여전히 청소년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으며, 이 때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자아존중감, 

삶만족도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삶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는 보

이는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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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초등학교 1학년 6차년도, 

즉 설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초기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측값이 있는 사

례는 제외하고, 연구대상의 배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

문화가정의 학생은 제외한 후 1088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2015년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088

명 중에서 남학생은 415명, 여학생은 673명이었다. 가정

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가정이 매우 잘 사는 편이라

고 답한 학생이 74명, 약간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

이 170명,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이 553명으로, 반 이상

의 학생이 자신의 가정이 보통 수준 이상의 가정이라고 

대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약간 못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21명, 못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이 2명이

었다. 또한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로 구성된 가정이 963가구,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

정이 41가구,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5가구, 조

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61가구, 조부모, 한부

모,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17가구, 기타가정이 1가구이

었다. 부모구성을 살펴보면 친아버지, 친어머지와 사는 

학생이 1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아버지와 사는 학생

이 24명, 친어머니와만 사는 학생이 34명, 친아버지, 새

어머니와 사는 학생이 1명, 친어머니, 새아버지와 사는 

학생이 3명, 부모 모두 계시지 않는 학생이 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기술통계                              (N=1088)

변인 구분   N(%)

성별
남 415(38.1)

여 673(61.9)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74(6.8)

잘 사는 편 268(24.6)

약간 잘 사는 편 170(15.6)

보통 553(50.8)

약간 못 사는 편 21(1.9)

못 사는 편 2(0.2)

가족구성

부모,자녀 963(88.5)

한부모,자녀 41(3.8)

조부모,자녀 5(0.5)

조부모,부모,자녀 61(5.6)

조부모,한부모,자녀 17(1.6)

기타 1(0.1)

부모구성

친아버지,친어머니 1020(93.8)

친아버지 24(2.2)

친어머니 34(3.1)

친아버지,새어머니 1(0.1)

친어머니,새아버지 3(0.3)

부모 모두 안계심 6(0.6)

2. 측정도구

1) 팬덤활동 빈도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중 팬덤활동과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관련된 9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자주 했다’에 1점, ‘가끔했다’에 2점, ‘거의 하지 

않았다’에 3점, ‘전혀 하지 않았다’에 4점으로 하는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51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팬미팅 참석 빈도, 팬클럽이

나 팬카페 가입한 빈도, 방송국이나 공연장, 경기장을 

간 빈도, 관련 홈페이지 방문한 빈도, e-mail 또는 팬레

터를 쓴 빈도, 선물을 보냈던 빈도, 포털사이트나 기사

에 댓글을 달았던 빈도, 책이나 CD, 비디오테이프, 

DVD를 구입한 빈도,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빈도였다.

2) 삶만족도

청소년의 삶만족도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중 삶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관련된 3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1점, ‘그런 편이다’에 2점, ‘그렇

지 않은 편이다’에 3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37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번. 나는 사는 게 즐겁다

2번.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3번.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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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중 자아존중감과 관

련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관련된 10문항을 선정하였으

며, 역코딩문항인 2번, 5번, 6번, 8번, 9번 문항을 다른 

변수로 변경한 후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에 1점, ‘그런 편이다’에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3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29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번.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2번.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3번.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4번.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5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6번.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7번.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

이라고 느낀다

8번.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번.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0번.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보이

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Baron과 Kenny(1986)[26]에 의하면, 조절변수는 ‘예

측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서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이것은 ‘어떤 두 변수의 관계

가 제 3변수의 함수이면 이 때의 제 3변수는 조절변수

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7]. 이러한 제 3의 조절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때 

조절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는 제 

3의 변수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통하여 입증된다[27]. 본 연구에서는 먼

저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조절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패널자료 중에서 다문화 가

정의 청소년은 제외한 후 팬덤활동, 삶만족도, 자아존중

감 변수를 이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 삶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표 2.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 삶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상관

관계

자아존중감 삶만족도

팬덤활동 -.081** -.101**

자아존중감 .651**

 ** p<.01

청소년의 팬덤활동, 삶만족도,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를 이용하여 변인들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팬덤활동

과 삶만족도의 Pearson 상관계수는 –.1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이 팬덤활동을 자주할수록 

삶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덤활동과 자

아존중감의 Pearson 상관계수는 –.081로 유의미한 부

적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이 팬덤활동을 자주할수록 자

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만족도의 Pearson 상관계수는 .651로 

매우 강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회귀 분석 결과

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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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삶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팬덤활동 -.101
-3.

344**
-.049

-2.
106*

.164
1.
656

자아존중감 .647
28.
072
***

.938
7.
014
***

팬덤자아존중감 
조절

-.350
-2.
207
**

R .101 .653 .655

R² .010 .427 .429

F 11.182*** 403.648*** 271.684***

유의확률F변화량 .001 .000 .027

 * p<.05, ** p<.01, *** p<.001

그림 2.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설

명력의 경우 1단계 (R=10%, F=11.182, p=.001), 2단계 

(R=42.7%, F=403.648, p=.000), 3단계 (R=42.9%, 

F=271.684, p=.000)로 높아졌다. F변화량 또한 유의수준 

α=.05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²에서 모형1은 10%, 모형2는 42.7%, 모형3은 42.9%

로 점차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초

기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삶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조절작

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900으

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는 낮

고, 모형3의 유의확률 F변화량도 0.027(p<0.05)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의 평균

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낮은 집단과 평균보다 높은 집단

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일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값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삶만족도, 자아존중

감은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삶만족도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과 삶

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지면서, 이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팬덤활동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 자아탄

력성 등의 심리내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

만족도나 행복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삶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

둘째,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삶만족도에 부정적

인 결과를 미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나 자아탄력성 등의 심리내적요인이 부정적이고, 삶만

족도가 낮은 청소년이 팬덤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나친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삶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이 팬덤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12]가 이 결과를 지지한다. 최근들어 오프라인 팬

덤활동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팬덤활

동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안은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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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에 의하면, 온라인 팬덤활동은 오락활동과 비

슷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지나친 팬덤활동은 등교시간 준수나 

질서, 규칙 등과 같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12][28]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청소

년의 팬덤활동이 그들의 삶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삶의 만족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을 지지한다. 

셋째,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보인다. 청소년이 

팬덤활동을 자주할수록 삶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

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삶의 만족수준이 더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삶의 만족수준이 더 

낮다. 김선숙(2013)[14]에 의하면, 삶만족도가 낮고 자

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이 더 적극적으로 팬덤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백진아(2015)[15]에 의하면, 청소년이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팬덤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팬덤활동과 심리내적

요인, 삶만족도와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 심리내적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삶만족도가 낮은 청

소년이 팬덤활동을 더 많이 참여하지만, 팬덤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오히려, 삶만족도가 낮아지고 

심리내적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이것이 보호기제로 작용

하여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수준을 낮추어 줄 수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바대로, 우울하고 

불안한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에 자주 참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스

타 추종, 스타와 동일시, 팬클럽 활동을 통한 집단활동 

등을 통해 그들의 무기력함을 보상받고 싶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다른 일반 청소년들과 스스

로를 구분짓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팬덤활동에 참여함

에도,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했듯이, 현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팬덤활동의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팬덤활동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금지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대중문화산업이 성장하고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으며,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도 얼마든지 쉽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팬덤활동은 하나의 하위문화이다. 

따라서 팬덤활동을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고, 문화상대

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하위문화[3]이며,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이 올바른 팬덤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팬덤문화를 인정하지

만, 지나친 팬덤활동은 청소년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삶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팬덤활동 방법을 제안하고 교육하는 것이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

성이 낮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에서 더 위축된 청소

년들이 팬덤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고

려해볼 때, 팬덤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적 접근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담전문가가 그들이 왜 연예인을 추종하고 

우상화하게 되었는지 팬덤활동의 발달과정을 살펴보

고, 개인의 성장과정, 개인내적 특성, 개인외적 특성 등 

한 개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한 후 성장지향적 관점

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팬덤활동 이전

에 삶만족도가 낮았던 청소년뿐만 아니라 팬덤활동으

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삶만족도가 낮

아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적 접근, 

집단프로그램 적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 삶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

하다. 성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18] 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

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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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사, 또래 등의 중요한 

타인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직 부모나 교사

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등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부모, 교사들이 청소년 개

개인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전인적 발달을 위해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변인들도 상처받기 쉬운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들을 대할 때, 

그들의 욕구를 인정해주고, 존재 자체를 수용해주며,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

하면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팬덤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부모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반

대하기보다 오히려 팬덤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주

체성과 적극성, 열정을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동시에 팬

덤활동과 학교생활을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생활을 잘

하고 학교규율을 잘 지키면 그에 대한 강화물로 좋아하

는 연예인의 포스터나 음반을 사주거나 연예인과 관련

된 공연에 갈 수 있도록 티켓을 구입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하고, 불안하고, 삶의 만족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위

한 기관이 아직 부족하다. 학교 내에 있는 상담시설은 

규모가 작고, 상담을 하기 위하여 상주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청

소년들이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가장쉬운 방법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상담시설을 설치

했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교내 상담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낀다. 청소년들은 학교 내의 상담시설을 이

용하면, 성적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학교 내에서 자신의 

평판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학교 내 상담시설을 

마음놓고 이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향상되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상담시설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가 노력할 필

요가 있다. 우선 학교에서는 교내 상담실의 규모를 확

장하고, 전문가를 증원해야 한다.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

실에 상주하는 전문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상담시설은 지역사회 안에 있

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도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내 상담시

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청소

년이 어떠한 이유로 팬덤활동에 빠지게 되고, 청소년의 

삶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팬덤활동의 부정적인 요인

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밝혔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

미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

지 못하고,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이라는 보다 단일차

원의 요인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만족도와 관련하여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6차년도 자료

만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팬뎜활동과 자아존중

감, 삶만족도와 같은 요인들은 초기청소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자아존중감과 같

은 자아요인, 삶만족도와 관련하여 종단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팬덤활동, 자아

존중감, 삶만족도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남녀청소년들을 통합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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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이 세 가지 요

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세 가지 요인

들이 남, 녀 청소년들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개의 팬덤활동을 하나의 팬덤

활동으로 보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오프라인 팬덤활동과 온

라인 팬덤활동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팬덤활동을 온라인 팬덤활동과 오프라인 팬덤활

동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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